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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정부가최근홍수,

산사태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

본지역주민들의실업수당을지

원한다고밝혔다.

가주 고용개발국(EDD)은 겨

울폭풍의영향으로발생한폭우

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재난 피해

를본주민들과비즈니스업주들

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

실업수당(DUA)을 신청할 수

있다고안내했다.

EDD에따르면연방정부가재

해지역으로선포한머세드, 새크

라멘토, 샌타크루즈, 몬터레이,

샌루이스오비스포, 샌타바버러,

샌호킨 카운티 거주자들은 1월 1

일을 기준으로 주당 최소 166달

러에서 최대 450달러까지 최대

28주동안지원받을수있다.

또한개빈뉴섬주지사사무실

산하 비상서비스국(Cal OES)

에 따르면 FEMA에서 가구나

의료장비, 주택 임대료 등도 지

원받을 수 있다. 비즈니스 업주

들은 중소기업청(SBA)에서 저

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. 신청

은 전화(800-621-3362)나 웹사

이 트 (disasterassistance.

gov)에서가능하다.

시니어들의 경우 프렌드십 핫

라인(888-670-1360)을 통해

신청하면 별도의 맞춤형 서비스

가 제공된다. 이밖에 태풍과 홍

수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보았

다면 홍수보험이 없어도 산불로

인해 지형이 변경됐음을 증명하

면 보상받을 수 있다. 가주 보험

국은 이와 관련, 보험회사에 피

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호

텔비나식비등영수증을모아둘

것을 조언했다. 관련 정보는 무

료전화(800-927-4357)와웹사

이트(insurance.ca.gov)에서

찾아볼수있다. 장연화기자

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(민주·

37지구)이 총기 사고 예방을 위

한 ‘딜러 의무 교육 강화 법안

(SB 241)’을발의했다.

민 의원은 “남가주에서의 총

기 난사 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

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

다”며 “비록이법안만으로는총

기 사건을 종식할 순 없겠지만,

총기 딜러들에게 총기 관련 절

도, 사기, 그리고 불법 판매 및

유통에대한교육을의무화해총

기사건을억제하는효과를보게

될것”이라고25일전했다.

특히 민 의원은 총기 대리 구

매, 총기도난사건등총기를확

보하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을 차

단하기 위한 ‘의무 교육’이 절실

히필요하다고발의배경을설명

했다.

발의법안에따르면관련교육

은 주 법무부가 관리·감독하고

그 내용에는 총기 관련 사기 행

각, 불법적 총기 구매 및 절도,

총기 규제에 대한 법률 교육 등

이포함된다.

SB 241 법안은총기확산방지

를위해활동해온민간단체 ‘브래

드(Brady)’ 등이지지를선언한

바있다. 최인성기자

지난50여년간전국에서발생한

총기 난사 사건의 총격범 중 상

당수가이민자로나타났다.

특히올해들어아시아계총격

범이 관련된 총기 난사 사건이

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민자가 안

고 있는 각종 문제를 다시 돌아

봐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.

총기폭력데이터연구단체인

‘바이올런스 프로젝트(Violence

Project·이하 VP)는 지난 54년

간(1966~2020년) 전국에서 발생

한 총기 난사 사건의 총격범 172

명을 분석, 이중 약 15%(26명)

가이민자였다고25일밝혔다.

이 가운데 아시아계 총격범은

11명으로 이민자 출신의 총격범

중절반(약 42%)에가까운이들

이아시아계로드러났다.

VP는보고서를 통해 “특히 총

기 난사와 관련한 아시아계 총격

범11명중 9명은미국태생이아

닌아시아출신의이민자였다”고

밝혔다. 또 VP는 1966~2022년

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(총 189

건) 중 발생 장소와 총격범의 인

종을분석했다.

먼저 지난 50여년 간 대학 캠

퍼스에서발생한총기난사사건

중 44%는 아시아계가 총격범인

것으로확인됐다. 이어아시아계

가총격범으로확인된총기난사

사건은 정부 건물(11.11%), 식당

(7.69%), 공공장소(5.88%), 소

매 업소(5.41%), 사무실(5.26%)

등의순이었다.

전문가들은 불만이 대량 살상

의 동기로 작용한다면 총격범의

장소 선택 등은 그것을 촉발한

상황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

고지적했다

플로리다대학 엠마 피델 범죄

학 교수는 LA타임스와의 인터

뷰에서 “몬터레이 파크 사건에

서총격범이댄스교습소를선택

한 것은 실망스러운 사회적 관

계, 하프문베이지역농장총기

사건은 동료나 고용주를 겨냥한

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

수있다”고말했다.

특히올해들어가주에서잇따

라발생한총격사건의용의자가

각각 60대, 70대 아시아계 남성

으로 드러나자 이민자들이 겪는

갈등, 고립 등을 돌아봐야 한다

는목소리도높다.

이와 관련, LA타임스는 25일

“아시아계 시니어 중 일부는 과

거 전쟁을 경험했거나 이민자로

서정착하며여러혼란을겪기도

했다”며 “그들이 겪는 고립, 정

신건강을지키려는몸부림등은

이민자가갖는공통된문제일수

있다”고전했다.

한인 2세조나단윤목사는“모

국어를 못하는 2세, 영어가 어려

운 1세 사이에서 깊은 대화가 단

절된이민가정이너무나많다”며

“1세대 이민자들은 어려움을 속

으로 삭이거나 언어 문제 등으로

말을적게하는경향이있어어려

움을겪을수있다”고말했다.

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

간이부족하다는점도문제로지

적되고있다.

한인타운청소년회관(KYCC)

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“웨

스턴애비뉴에있는맥도널드의경

우,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커뮤니

티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”며

“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마시

며대화를나누기도하는데이는

한인타운에서도 1세대를 위한

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

는것”이라고말했다. 장열기자

3종합

총기난사범 15%가이민자절반은아시안
범죄분석기관 54년간통계

고립감분노등이주요원인

이민자소외해결노력필요

데이브민총기상교육법안발의

불법유통차단이목표

정부감독강화도포함

홍수피해자에재난실업수당지원

코비 브라이언트 3주기 2020년 1월 26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의 3주기를 맞아

레이커스의 홈구장인 클립토닷컴아레나(구 스테이플센터) 등 곳곳에서 추모 모임이 열린다 사진은 이스트LA에 설치

된 세계 최대 길이의 코비 브라이언트 추모 벽화 코비 추모벽화는 남가주에 339개 전국적으로 455개 전 세계 45

개국에 177개가설치돼있다 김상진기자

고용개발국최대28주지원

가구구입렌트비등도보조


